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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

통 전 과정에 자동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K-미디어·콘

텐츠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창작자의 뛰어난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미래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

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AI 전환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시, 그간 확보한 

K-미디어·콘텐츠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해외 빅테크 기업 

등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종속에 빠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초점 또한 ‘국내 미디어 기업의 AI 활용 지원’에서 

벗어나, ‘국내 관련 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한 AI 기술 기반 미디어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AI 기술 주권’ 확보는 단순한 기술 국산화의 

문제가 아니라, K-미디어의 미래 생존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등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는 향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물을 생성하

는 창작 엔진으로 진화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이 

곧 창의성의 종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AI 기술 

주권’ 확보가 관련 기술 일체의 즉각적인 독자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략적 우선 순위를 정하고 R&D 역량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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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 저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AI 학습과 인간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제도적 

체계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고, 인간 창작자

에게는 이들의 기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AI 기술 도입 비용과 인프라 격차 등이 대기업과 중소 미디어 기업 

간의 ‘디지털 격차’ 및 ‘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소 미디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아울러, AI 기술을 시청각미디어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을 겸비한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기존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이 

AI 기술을 새로운 창작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고, 영상 콘텐츠의 기획 단계부터 제작 및 

유통 단계까지 전공정에 걸쳐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네이티

브' 창작자 등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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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마지막으로 AI 생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는 산업 

성장과 건강한 생태계 구축의 필수 전제임에 따라 관련 기술의 잠재적 

부작용을 해소할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이나 AI 생성 영상 콘텐츠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 

등은 시청각미디어 산업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제도

적 장치를 마련해 K-미디어가 기술 발전을 선도하면서도 윤리적 책임

을 다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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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pid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is accelerating auto-

mation in audiovisual media production, with AI-driven con-

tent likely to dominate the future market. K-media's failure 

to adapt risks losing competitiveness and becoming technolog-

ically subordinate to overseas firms. Policy must therefore 

shift from simple ‘AI support’ to ‘fostering an AI-based ecosys-

tem for survival and growth’.

Securing ‘AI technology sovereignty’ is essential for K-me-

dia's survival and cultural identity, preventing ‘creative sub-

ordination’. This requires a strategic ‘selection and concen-

tration’ R&D approach, not total independent development.

Furthermore, a legal framework must balance efficient AI 

learning with fair compensation for human creators. It is nec-

essary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training datasets while 

creating a virtuous cycle of fair and transparent compensation 

for creators' contributions.

It is also important to prevent a ‘digital divide’ and ‘market 

polarization’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stemming from 

AI adoption costs. Policy support is needed to encourage AI 

Advancing the Audiovisual 
Media Industry in the AI Era: 
Strategic and Policy Task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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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 by SMEs and increase their accessibility to related 

technologies.

Additionally, policy support is urgently needed to cultivate 

a workforce with the skills to effectively use AI. This includes 

strengthening retraining programs for existing professionals 

and establishing systematic education to foster ‘AI Natives’.

Finally, securing the reliability of AI-generated conten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a healthy ecosystem. Soci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needed to resolve potential side 

effects, such as deepfakes and disinformation, which threaten 

industry trust.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prevent such 

misuse and ensure K-media fulfills its ethic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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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관련 동향 및 대응 필요성

◆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

l 영상 생성 AI 모델 등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간 창작자의 노동집약적 

수작업에 의존하던 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전과정에서 

자동화·지능화가 가속화되고 있음(Arrojo, 2024)

- 과거 시청각미디어 산업에서 AI 기반 기술은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콘텐츠의 기대 흥행 성적 추정 등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의 영역에서 

주로 활용되어 옴

- 최근에는 시나리오 작성, 콘텐츠 생성과 편집, 특수효과(VFX), 

네트워크 최적화 등 모든 가치사슬에서 AI 기반 기술이 개발 및 

도입 중(Tsiavos & Kitsios, 2025)

[그림]�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 공정별 AI�기술 활용 예시

출처: Aguete(2024)를 수정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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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상 콘텐츠의 기획 및 사전제작(pre-production)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음

- 영상 콘텐츠의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예, LTX Studio, Squibler)가 출시되었으며

- 시나리오나 배우 후보군 등의 정보를 근거로 흥행 가능성과 관객 

반응 등을 예측해 투자 및 캐스팅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 

ScriptBook, Largo.ai 등)도 존재

※ 다만, 관련 기술의 완성도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장편 상업 콘텐츠의 

사전 제작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함

[그림]�코카콜라의 AI�생성 크리스마스 시즌 광고의 한 장면

    출처: Coca Cola

l 특히, 최근 들어 영상 콘텐츠를 생성하는 AI 기반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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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AI의 ‘Sora’, 구글의 ‘Lumiere’, RunwayML의 ‘Gen-2’ 등의 

서비스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최대 1~2분 길이의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

- 방송광고 등의 상업용 콘텐츠 제작에 AI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이 

활용되는 실제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작년 말 공개된 AI로 제작된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광고는 방송 당시 이에 대한 

시청자의 거부감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최근에는 상업용 광고 

제작에 영상 생성 AI 사용이 보편화됨(Lindner, 2025)

l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편집, 색 보정, 오디오 동기화에 이르기까지 

후반작업(post-production)과정의 상당 부분도 자동화가 진행 중임

- 시각효과(VFX) 부문에서 고난이도 그래픽 생성, 로토스코핑 

(rotoscoping)1), 객체제거(object removal)2) 등 노동집약적 작업이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되고 있음

- 자막이나 더빙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배우의 목소리를 다른 

언어로 자동으로 전환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콘텐츠 

현지화 작업 역시 AI에 의해 혁신되고 있음

l AI 기반 영상 콘텐츠 추천 기술의 경우, 단순히 ‘다음에 볼 만한 

콘텐츠’를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취향과 콘텐츠 특성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이 수동적인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시청자를 위한 

능동적인 AI 큐레이터 또는 ‘채널 프로그래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

1) 실사 영상(live-action footage)을 한 프레임씩 따라 그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법

2) 영상이나 일부 물체, 사람, 사물 등을 삭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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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에게 최적의 화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향후 AI 기반 기술이 활용될 여지가 큼

- 시청자의 네트워크 환경, 디바이스 성능, 화면 해상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화질을 유지하도록 영상의 전송률을 조절하는 데 

활용 가능

※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 영상 내용을 분석하여 복잡하고 움직임이 많은 장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용량을 할당해 화질을 보존하고, 정적인 장면에는 낮은 용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인코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 저해상도 영상의 업스케일링에도 AI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과거 

제작된 구작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AI 기반 기술이 시청각미디어 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l 아직은 상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기술의 상당수가 초기 발전 

단계이며 본격적인 상업적 활용이나 장편 영상 제작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Finney, 2025)

-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가 장시간에 걸쳐 

서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구축하기에는 

여전히 기술적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AI 기술은 단편 영상 클립을 생성하거나 

제작 과정의 특정 단계를 보조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음



  AI 대전환기 시청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12

l 하지만, 향후 기술 고도화에 따라, 영상 제작의 비용·시간 절감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상업용 장편 영상물 제작 등에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함

- AI 기반 영상 제작 기술 등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방송, OTT, 

영화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음(Soni et al, 2025, Voinea, 2025)

l 우선, AI 기반 영상 생성 기술과 자동 편집 툴 등은 고품질 영상 

제작에 필요했던 기술적·비용적 장벽을 파괴할 가능성이 큼

-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일부 방송사나 제작사 등에 의해서만 활용될 

수 있었던 영상 제작 기법이 중소 창작자에게도 활용 가능해지는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엘 에테르나우타(El Eternauta)’ 제작 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각 효과(VFX) 기술을 활용해 통상적인 VFX 소요 시간 대비 10배 빠른 

작업 속도를 달성해 작업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함(Sweney, 2025)

- 이는 기술적·비용적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화하지 못했던 인간 

창작자의 상상력이 AI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구현 가능하게 되었고,

  기술적·비용적 장벽이 더 이상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사이의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

※ 물론 관련 AI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가 또 다른 기술적·비용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관련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l 또한, 영상 생성 AI 모델과 AI 기반 취향 분석 기술 등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 영상 콘텐츠가 창작되고 소비되는 방식 자체가 완전하게 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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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존재

-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해 시청자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Konzack, 2025),

-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스토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생성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경험도 제공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

※ 기존에도 일부 인터렉티브 콘텐츠가 제작된 사례가 있으나, 이들이 사전에 정해진 

몇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한적인 형태였다면, AI 기반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시청자의 역할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할 것

◆ AI 중심 시청각미디어 산업 및 생태계 전환에 대비해 국내 

산업의 생존 및 성장 전략 수립 필요

l AI 기술 도입 및 활용은 단순히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패러다임의 격변’을 의미함

- 과거 K-미디어·콘텐츠가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창작자의 뛰어난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면,

- 미래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AI 기술은 국내 미디어 기업과 창작자의 ‘자본 및 유통망’의 

열세를 ‘속도와 효율’의 우위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 선도자로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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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하지만, AI 전환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시, 그간 확보한 

K-미디어·콘텐츠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해외 빅테크 기업 

등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종속에 빠질 위험도 배제 불가

- 글로벌 경쟁사들이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 

으로 단축하고, 새로운 차원의 콘텐츠 및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동안,

  국내 산업이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작 방식에 머무른다면 콘텐츠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모두 뒤처질 수밖에 없음

- 또한, 핵심 원천 기술 없이 해외 AI 모델과 서비스에만 의존할 경우, 

콘텐츠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이 라이선스 비용이나 

API 사용료로 다시 해외로 유출 가능

※ 국내 관련 산업이 AI 기술을 주도하는 ‘혁신가’가 아닌, 글로벌 빅테크 제공 기술의 
‘단순 이용자’로 전락한다면, K-미디어·콘텐츠 고유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l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의 초점 또한 ‘국내 미디어 기업의 AI 활용 

지원’에서 벗어나, ‘국내 관련 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한 AI 기술 

기반 미디어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되어야 함

- 이는 관련 정책의 목적이 (1)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AI 기반 핵심 

기술력 확보, (2) K-콘텐츠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과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 개발 지원, (3) 기술 기업과 창작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등 AI 대전환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포괄해야 함을 의미함

※ AI 기술을 단순한 제작 효율화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K-미디어·콘텐츠의 
창의적 본질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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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이슈 및 쟁점: (1) 기술 주권 확보의 딜레마

◆ 핵심 기술의 종속성

l 국내 시청각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의 하나는 향후 관련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AI 기술 개발의 주도권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있다는 것임

- 특히, 관련 산업 혁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영상 생성 AI 모델 

영역에서 해외 사업자와의 기술 격차가 상당함

※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의 다수는 언어 모델(LLM)에 개발 역량을 집중해왔으며, 

영상 생성을 위한 시각 데이터 처리 및 물리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술 축적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음

- 파운데이션 모델뿐만 아니라, 시각효과(VFX), 자동 편집, 음향 고도화 

등 개별 제작 공정에 사용되는 버티컬 AI 솔루션 역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l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국내 시청각미디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미래 경쟁력이 위협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향후 AI 기술은 기존 작업을 효율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초월해, 

인간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새로운 영상 문법을 

창조하는 핵심 ‘창작 엔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큼

-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할 경우, 국내 창작자가 

구현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창의성의 한계가 해외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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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기능과 스타일 등에 의해서 제한될 우려

※ 과거에도 카메라나 편집기 등 영상 제작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지만, 이들 

장비는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수동적 도구에 불과했음. 하지만, 향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창작 엔진으로 진화할 경우, 기술 종속이 

곧 창의성의 종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l 해외 기술에 대한 종속은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 등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K-콘텐츠의 경쟁력 저하 초래 가능

- 이는 서구 데이터로 학습된 해외 영상 생성 AI 모델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현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임

l 또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기술 종속이 향후 국내 시청각미디어 

산업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해외 기반 AI 기술 사용 대가로 고가의 이용료나 API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K-콘텐츠 수출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이 다시 해외로 유출 

가능

※ 초기에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락인(lock-in)이 

심화되면, 국내 기업의 협상력이 저하되고, 향후 과도한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API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 자본력이 약한 중소 방송사나 독립 제작사 등은 높은 비용을 

감당하면서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워 관련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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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기술 개발의 높은 난이도

l 영상 생성 모델 개발의 근본적인 난이도는 기존의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나 이미지 생성 모델과 비교 시, 훨씬 복잡한 시간적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함

- 이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차원을 넘어, 복잡한 시공간 정보를 

모델링하여 시간에 따른 움직임과 객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임(Zhang et al., 2025)

※ 언어 생성 모델은 1차원적 텍스트 시퀀스를 처리하고, 이미지 생성 모델은 2차원 

공간 데이터를 처리하나, 영상 생성 모델은 3차원의 시공간 데이터를 다루어야 함

- 장면의 갑작스러운 전환이나 부자연스러운 왜곡 없이 장기간의 

시공간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언어 생성 모델의 복잡성을 

초월하는 고난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함

l 영상 생성 모델 개발의 두 번째 기술적 장벽은 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 텍스트나 정지 이미지보다 훨씬 복잡한 영상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언어모델이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초월하는 수준임

※ 대규모의 비디오 클립으로 구성된 거대 데이터셋을 학습해야 하며, 각 비디오 

클립은 다시 수많은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데이터 처리가 요구됨

- 이에 따라 영상 생성 AI 모델 개발을 위한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언어 생성 모델을 능가하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기술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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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l 영상 생성 모델 개발의 또 다른 어려움은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적절한 

규모와 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것임

-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고품질 영상 데이터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 복잡한 법적 권리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확보가 

까다롭고 높은 비용 소요 가능

- 또한, AI 모델이 영상의 맥락과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레이블링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 투입이 필요

※ 특정 문화권의 감정, 관습,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미묘한 맥락을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 데이터를 정확하게 레이블링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일 

수 있음

◆ 독자 기술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l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불확실한 시장성을 고려할 때,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등의 독자 개발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 가능

- 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해 독자 모델을 개발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임

※ 막대한 초기 비용을 투입하고 장기간의 R&D를 거쳐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독자 기술 개발의 유인은 더욱 

낮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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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임

 - 이미 시장을 선점한 해외 서비스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을 국내 개발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성능이나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함

※ 후발 주자 입장에서 이미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정면으로 

경쟁하며 단기간에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 또한, 국내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가능

※ 독자 기술 개발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해야 할 수 있으나3),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은 더욱 어려울 수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단기적인 투자 효율성이나 활용 속도 등의 측면에서 

독자 기술 개발보다는 글로벌 빅테크의 상용화된 기술 활용 또는 

이들과의 협업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 가능

※ 다만, 아직 해외 빅테크의 영상 생상 AI 모델도 본격적인 상업용 장편 콘텐츠 

제작보다는 숏폼 등의 제작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수준이고, 관련 시장의 형성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할 적기라는 반론도 가능

l 독자 기술 개발 대신 글로벌 테크 기업의 영상 생성 모델 등을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3)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언어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대비 개발 비용 규모는 더 크지만, 국내 
잠재 시장의 규모는 더 작을 가능성이 높아, 내수 시장만으로는 개발 비용 회수에 한계가 있어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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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

- 독자 모델 미보유 시, 국내 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저하되고, 해외 

서비스의 가격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게 되어 장기적인 비용 

부담 가중 가능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 제공 AI 기술이 K-콘텐츠 고유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경우,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임

◆ 기술 개발 주체

l 시청각미디어 관련 AI 기술의 독자 개발이 국가 R&D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될 경우, 관련 기술 개발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필요

※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등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의 R&D 역량,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나, 개별 국내 기업 차원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l 방송사 등 기존 미디어 기업이 관련 AI 기술의 개발 주체가 되는 

방안은 학습 데이터 확보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이들의 R&D 

역량 및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을 수 있음

- 이들 미디어 기업은 방대한 영상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어, 

K-콘텐츠 고유의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AI 모델에 학습시키기에 

적합한 주체일 수 있음

- 하지만, 이들의 핵심 역량은 콘텐츠 기획과 제작으로, 영상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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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고난도·고비용의 본원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 존재

l 한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D 역량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국내 빅테크 기업 역시 단일 기업 차원에서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한계 존재

- 기존 미디어 기업 등과 비교해 국내 빅테크 기업이 고난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수준의 비용 투입을 감내할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경쟁력 있는 언어 생성 모델 개발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이 영상 생성 AI 모델의 독자 개발을 즉각 추진할 

유인은 높지 않을 수 있음

※ 언어 생성 모델이 상대적으로 개발 난이도가 낮고 잠재적인 시장 규모도 더 큰 

상황에서, 기술적·비용적 요구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즉각적으로 추진할 여력이나 유인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l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해,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국내 빅테크 기업-미디어 기업-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컨소시엄’ 구성도 고려 가능

- 이를 통해 (1) 미디어 기업의 핵심 데이터(영상 아카이브), (2) 국내 

빅테크 기업의 R&D 역량, (3) 정부의 초기 R&D 예산 및 정책 

지원이라는 각 주체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부담을 각 주체가 분담하고, 데이터와 기술은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독자 

개발의 난이도를 완화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자는 것



  AI 대전환기 시청각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

22

- 다만,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과 수익 배분 문제 등으로 인해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참여 주체가 많아질수록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어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명확한 보상 체계 수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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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이슈 및 쟁점: (2)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인간 창작자에 대한 영향

l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시청각미디어 부문에 도입될 AI 기술이 새로운 

창작의 지평을 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상당함

- 인간 창작자의 상상력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기존에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어 일부 

창작자만 가능했던 영상 제작도 가능(Gavram et al. 2025)

- 또한 AI 기술을 통해 기존에 행하던 단순 반복 작업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될 경우, 인간 창작자는 창작의 본질적인 부분에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될 것

l 하지만, AI 기술 고도화로 인간 고유의 전문적인 창작 영역까지 대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Bender, 2025)

-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출, 편집, VFX에 이르는 영상 콘텐츠 제작 

전반에 AI 기술이 활용될 경우 관련 전문 인력 상당수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 존재

- 이는 관련 분야 일자리 감소와 숙련 노동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프리랜서나 중소 제작사 인력 

등의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실제로 2023년 헐리우드 작가 및 배우 조합 파업의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AI로 인한 창작자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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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간의 역할을 ‘AI 오퍼레이터’나 ‘결과물 검수자’ 수준으로 

격하시켜, 인간 창작자의 전문성과 노동 가치를 하락시키는 ‘기술적 

실업’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l AI 모델 학습 과정 등에서 인간 창작자의 영상, 시나리오, 이미지 

등이 동의나 보상 없이 사용될 경우, 창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CISAC, 2024)

- 특정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나 배우의 연기 패턴을 학습한 AI가 그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인간 창작자의 고유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 최근 스튜디오 지브리(Studio Ghibli)의 화풍을 학습한 AI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지브리 스타일’의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불거진 창작자 고유성 
훼손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임

- 또한 인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창작 활동 지속 동기와 신규 창작자의 시장 진입 유인을 

낮춰 관련 산업 전체의 창의성 고갈 초래 가능

※ 인간 창작자의 창작물 감소는 기존 창작물만을 학습한 AI의 자기 복제 악순환 
등으로 콘텐츠의 획일화 등 다양성 상실과 이에 따른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l 영상 생성 모델 등 AI 기술이 중소 미디어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나, 오히려 대규모 

사업자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시청각미디어 특화 AI 기술 도입을 위한 초기 R&D 투자, 고가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전문 인력 채용 및 재교육 등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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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대규모 자본을 갖춘 미디어 기업에게는 이와 같은 비용이 ‘혁신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지만, 중소 사업자에게는 관련 비용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l 최신 AI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중소 미디어 사업자는 

대규모 사업자와 비교해 콘텐츠의 품질과 제작 속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열위에 놓여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존재

- 예를 들어, 대기업은 고성능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파인튜닝할 수 있으나, 중소 미디어 기업은 범용 서비스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이들 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관련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l 딥페이크 활용 범죄,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콘텐츠 획일화,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 재생산 등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AI 기술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이와 같은 기술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련 AI 기술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켜,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l 영상 생성 AI 기술 등의 발전으로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하는 등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딥페이크’의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관련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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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조작 정보를 생성하여 여론을 왜곡하거나, 

음란물 제조,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심각한 범죄에도 악용 가능

l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의 AI 기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콘텐츠 소비 편식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

- AI가 시청자의 과거 시청 이력과 성향을 기반으로 유사한 장르나 

관점의 콘텐츠만을 지속적으로 추천할 경우, 새로운 시각이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창의적이거나 실험적인 비주류 콘텐츠가 시청자에게 

발견될 기회를 박탈되고, 획일적인 주류 콘텐츠 위주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 이는 중장기적으로 시청각미디어 산업 전체의 다양성을 훼손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l 영상 생성 AI의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편향성이 새롭게 

생성되는 콘텐츠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오히려 증폭되어, 사회적 

고정관념과 차별을 재생산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예를 들어, 과거 학습 데이터(영상 아카이브)에서 특정 성별이나 

인종이 특정 직업군이나 역할로만 편중되어 묘사되었다면, 

  이를 학습하여 AI가 새롭게 생성하는 시나리오나 영상에서도 이러한 

편향된 재현이 반복 및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

※ 언어 생성 AI 모델의 경우도 이와 같은 우려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영상 
콘텐츠의 경우 일반적으로 텍스트보다 강력한 심리적 영향과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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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이슈 및 쟁점: (3) 법·제도적 불확실성

◆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및 보상

l 영상 생성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영상 

아카이브)의 구축이 필요하나, 관련 데이터에 대한 권리 관계와 보상 

체계 등에 대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음

- 이와 같은 법·제도적 불확실성은 관련 기술 개발 및 투자 유인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 가능

l 우선, AI 모델 개발 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청각미디어 저작물을 

수집하고 학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AI 기업 등은 학습 과정이 저작물의 표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과 스타일 등 비표현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이라는 입장

- 반면, 저작권자 등은 학습을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의 복제·전송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원작의 시장가치를 훼손해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

l AI 학습을 위해서 사전에 데이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경우, 

시청각미디어 저작물의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이용 권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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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텍스트 저작물과 달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는 수많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초상권, 실연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집합 

저작물’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 한 편에는 시나리오(어문 저작물), 영상(영상 저작물), 
OST(음악 저작물), 출연자의 연기(실연권), 얼굴(초상권) 등 수많은 권리가 
중첩되어 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AI 모델 학습을 위해서 개별 권리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보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문제 미해결 시, AI 모델 개발사 등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감수하고 시청각미디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고품질의 K-콘텐츠 데이터 확보를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l AI 학습에 대한 대가로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도 보상 수준이나 분배 방식 등에 대한 복잡한 

쟁점이 산재해 있음

- 예를 들어, 저작권자에게 일회성 라이선스 비용(일시불 선지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AI 생성 결과물의 사용량이나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수익 공유)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결정 필요

※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사후 보상 청구권’ 부여에 대한 최근의 
논쟁을 고려하면, AI 개발사는 ‘일회성 라이선스 비용’으로 데이터 권리를 일괄 
구매(buy-out)하는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창작자는 ‘초기 보상’과 
‘AI 서비스의 매출 연동 수익 공유(로열티)’를 동시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양측의 
합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AI 학습에 기여한 개별 저작물의 가치 산정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감독, 작가 등)와 저작인접권자(배우 등)에게 보상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도 난제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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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영상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패턴을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블랙박스 

방식’의 학습 및 결과 생성 과정을 고려할 때, 특정 영상 생성 AI 모델의 개발이나 

해당 모델이 생성한 영상 콘텐츠에 ‘A라는 드라마’나 ‘B라는 배우’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 AI 생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법적 지위

l AI 생성 영상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영상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 AI 생성물 창작자, 기존 

저작물의 권리자, AI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보호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이는 현행 법·제도가 ‘AI와 인간 사이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창작 환경을 반영한 

권리와 책임의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l 현행법상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을 

부여받기 어려우나,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현실에서 콘텐츠의 

‘창의적 기여’의 인정 범위가 불명확함

-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성한 경우, 

이를 사용자의 ‘창의적 기여’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합의할 

수도 있으나, 

- 사용자의 프롬프트 등이 얼마나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인간의 ‘창의적 기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이처럼 AI 생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콘텐츠의 

상업적 유통, 2차 저작물 작성, 판권 거래 등의 핵심적인 거래 과정에의 상당한 

혼란과 분쟁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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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또한, AI 생성 영상물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원작의 저작권이나 

특정인 초상권 등을 침해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의 주체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임

- 예를 들어, AI 모델이 특정 영화의 장면이나 시나리오와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영상 생성 AI 모델’인지, ‘해당 모델의 

이용자’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

※ AI 모델의 개발사가 저작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을 학습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침해를 차단할 안정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 존재. 
반면, 저작권의 침해를 지시하고 유도하거나 해당 AI 생성 결과물을 공표하는 
주체인 AI 모델의 이용자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가능4)

◆ 시청각미디어 부문에서 AI 윤리 규범의 공백

l 시청각미디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윤리 기준과 신뢰 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AI 생성 영상 콘텐츠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사회적 수용성도 저하될 우려 존재

-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는 텍스트 대비 더욱 강력한 현실 모방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딥페이크,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 

쏠림 등의 윤리적 쟁점이 더욱 민감해질 가능성 존재

4) 이는 AI 모델의 이용자가 해당 모델이 생성한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임.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AI 모델의 생성한 콘텐츠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를 해당 모델의 이용자
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 가능. 이와 같은 전체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AI 모델의 이용자가 해당 모델이 학습한 원저작물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내용 등을 모두 파악
하고 있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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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 도입과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가능

※ 관련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될 경우, AI 생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등의 거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임

l AI 개발사, 콘텐츠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AI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우려 제기 가능

- 관련 업계 공동의 가이드라인 등 일관성 있는 윤리적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개별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될 우려 존재

l 또한, 시청각미디어 분야는 ‘인간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권리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타 분야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민감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으나, 관련 규범이 부재

-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해 배우의 얼굴, 목소리, 연기 패턴까지 

모두 복제하는 ‘디지털 휴먼’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이와 연관된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텍스트나 이미자와 달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는 배우의 ‘얼굴’, ‘목소리’, ‘고유한 

연기 패턴’ 등 한 개인의 인격 및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하여 ‘디지털 휴먼’은 초상권, 저작인격권 

및 사후 인격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하지만, 디지털 휴먼의 제작 범위와 활용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부재해, 관련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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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 목표 및 실행 과제

◆ 비전 및 목표

l (비전)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AI 기반 시청각미디어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K-콘텐츠·플랫폼의 창의성과 파급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AI 기반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해당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전략 목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함

l (3대 전략 목표)

- (목표 1) AI 기반 시청각미디어 핵심 기술 확보 및 차세대 기술 선점

※ 영상 생성 AI 모델, 가상 제작, 디지털 휴먼, 인터렉티브 콘텐츠 등 향후 국내외 

시청각미디어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 (목표 2) AX 이행을 통한 시청각미디어 산업 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

※ AI 기반 영상 제작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전과정에서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K-미디어·콘텐츠의 초격차 달성

- (목표 3) 공정성·효율성·책임성이 조화된 AI 기반 시청각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

※ 학습용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 이용과 인간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중소 미디어사업자의 AI 기술 접근성을 높여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영상 생성 AI 기술 등의 오남용 등으로부터 창작자와 이용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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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위에 제시된 비전의 실현과 3대 전략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관련 

민간 부문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실행 과제 추진 필요

◆ 실행 과제 1. 관련 기술 확보 전략 수립 및 이행

l (개념) 시청각미디어 특화 AI 모델 및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VFX, 

가상제작 등)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과 이행 필요

l (세부 과제 1-1) AI 기반 시청각미디어 기술 확보를 위한 기본 전략 

수립5)

-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시청각미디어 관련 AI 기술의 

범용성, 국내 산업 파급효과, 기술 개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이를 근거로 국내 독자 개발이 필요한 관련 AI 기술과 해외 기술 

도입이 효율적인 분야를 구분하고, 단계별 기술 개발 목표와 예산 

투입 계획 등 R&D 지원 방안을 마련

- 관련 기술 일체를 독자 개발하려는 시도는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AI 주권’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고려 가능

※ 예를 들어, 범용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은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5) 한정된 국가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전략의 명확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R&D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독자 개발 분야와 
해외 기술 도입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기본 전략 수립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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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형 특화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버티컬 AI’ 기술은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여 독자 개발하는 이원화된 기술 확보 전략 수립 가능

l (세부 과제 1-2) 단기 개발 대상 AI 기술 선정 및 집중 개발

- K-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거나, 국내 산업 생태계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버티컬 AI’ 기술을 

우선 독자 기술 개발 대상으로 선정 고려

※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특정 ‘버티컬 AI’ 

기술을 선정해 국가 R&D 역량을 집중 투입

- 고려 가능 독자 개발 대상 기술 예시는 다음과 같음

  • (AI 기반 VFX 및 후반 작업 자동화) 시각효과(VFX), 로토스코핑, 

객체 제거 등 노동집약적 공정을 자동화해 후반 작업 비용 절감

  • (초실감 가상 제작 기술) AI를 활용한 실시간 렌더링, 가상 배경 

생성, 조명 최적화 기술 등을 고도화해 시공간 제약 없는 촬영 

환경 구축

  • (고품질 디지털 휴먼 제작) 고품질 가상 배우를 생성하고, 미세한 

감정 표현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AI 기반 기술 

개발

  • (지능형 콘텐츠 복원 및 업스케일링) 방송사 등이 보유한 방대한 

구작 아카이브를 4K/8K 초고화질로 자동 복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기술 개발

l (세부 과제 1-3) 영상 생성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5. 전략 목표 및 실행 과제

35

- 중장기적으로 향후 축적될 버티컬 AI 관련 기술력, 인력, ‘K-콘텐츠 

특화 데이터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한국형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추진

※ 다만, (세부 과제 1-1) AI 미디어 기술 확보 기본 전략 수립 시, 범용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 개발의 전략적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버티컬 AI’ 

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즉각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이를 위해 ‘미디어 기업-국내 빅테크-정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가 R&D 예산과 컴퓨팅 자원을 최우선으로 

할당하여 안정적인 개발 인프라 확보를 지원

◆ 실행 과제 2. 공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이용·보상 체계 확립

l (개념) AI 학습을 위한 시청각미디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인간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필요

l (세부 과제 2-1) 통합적 권리 관리를 위한 학습 데이터 라이선싱 

및 보상 체계 정립

- 시청각미디어 저작물의 복잡한 권리 관계(저작권,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를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저작권 신탁 관리 

기구 설립 고려

※ 방송, 영화, 시나리오, 음악, 실연자 등 다양한 분야의 권리자 단체가 참여하여 

AI 학습용 데이터 라이선싱을 효율화하도록 하자는 것

-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셋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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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을 위해, 신탁 단체가 비회원의 저작물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이용을 허락하는 ‘확장된 집중 라이선싱(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ECL)’ 모델 등의 도입 검토

- 학습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시청각미디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모델 연구

※ 일시불 선지급, 사용량 기반 로열티, AI 서비스 매출 연동 수익 공유 등 다양한 

보상 모델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

l (세부 과제 2-2) AI 학습을 위한 시청각미디어 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등 영상 미디어 분야의 방대한 아카이브와 

창작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AI 학습용으로 거래하는 플랫폼 

구축을 지원

- 민간이 주도하여 데이터 거래소 형태로 운영하되, 저작권 신탁관리 

기구와 협의하여 저작권 관리 및 이용 대가 정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가능

l (세부 과제 2-3) AI 학습 관련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보상 관련 법·제도 개선

- 현행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AI 학습을 위한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이용의 법적 근거, 예외 및 보상 규정 등을 명확화할 필요

※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와 AI 기업 등 간의 

학습 데이터 거래도 활성화되어 상생 모델이 구축되고, 결과적으로 AI 훈련 데이터 

공급의 선순환 체계 형성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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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서 AI 개발 기업의 투자 위축 요인 제거 및 창작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

◆ 실행 과제 3. 시청각미디어 분야 AI 윤리 규범 확립 및 신뢰 

기반 조성

l (개념) AI 기술의 오남용은 시청각미디어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초래해 산업 발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기술 혁신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 기반 조성 필요

l (세부 과제 3-1)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지원

- 방송사, OTT 사업자 등의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등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하여 
관련 업계의 수용성과 실천 가능성을 제고

- 가이드라인은 방송, 영화 등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AI 생성물의 사실 확인 책임, 편향성 경계, 투명성 확보, 저작권 

및 초상권 존중 등의 원칙을 명시

※ 명확한 윤리 기준 설정을 통해서 관련 기업에게는 법적 리스크 감소를, 창작자 
에게는 권리 보호를,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환경을 제공하여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제고 가능

l (세부 과제 3-2) AI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AI 생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진위에 대한 

판별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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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교육과정에 AI 생성 미디어 콘텐츠 대응 및 활용 교육을 교육을 

포함하고,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강좌 및 캠페인 등도 병행하여 

실시

※ ‘딥페이크 활용 허위조작정보’, ‘AI 이용 보이스 피싱’ 등 시청각미디어의 특성을 

악용한 최신 오남용 사례와 식별법, 대응 요령 등을 교육

l (세부 과제 3-3) AI 생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등이 협력해 AI 생성 허위조작 영상 유통을 

상시 감시하는 자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콘텐츠 식별 

시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악성 허위조작 정보로 식별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접속을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신고 및 처리 절차’ 제도화 방안도 고려 가능

◆ 실행 과제 4. 중소 미디어 사업자의 AI 도입 및 활용 격차 

해소 지원 방안 마련

l (개념) AI 기술이 가져오는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중소 

방송사나 독립 제작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 필요

l (세부 과제 4-1) 중소 미디어 기업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자금 및 세제 지원

- 지역·중소 방송사, 외주제작사, 소규모 영화제작사 등 중소 미디어 

기업의 AI 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해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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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미디어 사업자의 AI 기반 편집·후반 작업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툴 등의 구매 및 구독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AI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AI 기술을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저금리 융자 제공이나 제작비 보조 등을 통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기술 활용을 장려

- 또한, 중소 미디어 기업의 AI 기술 도입을 위한 서버, GPU 등 하드웨어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가능

l (세부 과제 4-2) AI 기술 활용을 위한 ‘공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개별 중소 미디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고정 비용을 

사회화하여 AI 기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공용 플랫폼에서는 개별 기업이 구독하기 부담스러운 고가의 영상 생성 AI 

서비스나 AI 기반 후반 작업 전문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공동으로 구독하거나 

‘바우처’ 형태의 접근권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가능

l (세부 과제 4-3) 중소 미디어 기업 대상 AI 도입 컨설팅 및 교육

- 개별 중소 미디어 기업의 주요 콘텐츠 유형(예: 드라마, 예능, 보도, 

다큐멘터리)별 제작 공정 특성에 맞는 AI 기술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군별(PD, 작가, 편집 기사, VFX 아티스트 등) 맞춤형 기술 활용 

교육을 연계하여 지원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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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I 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동집약적 콘텐츠 제작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과정 전반의 AI 내재화를 지원

◆ 실행 과제 5. 관련 종사자의 AI 역량 강화

l (개념) AI 대전환으로 인산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고용 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인재 양성과 기존 종사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

l (세부 과제 5-1) 현업 종사자 대상 AI 재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 PD, 작가, 촬영, 편집, VFX 아티스트 등 현행 세부 직군별로 특화된 

AI 기술 활용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공용 실습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이와 동시에 민간 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과정이 상시 개발·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

l (세부 과제 5-2) 미래 수요 기반의 ‘미디어-AI 융합 인재’ 양성 체계 

구축

- 차세대 방송·영상 분야를 이끌 AI 융합형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 대학 내 관련 학과(미디어, 영상, 디자인 등)의 정규 과정에 

관련 과목의 신설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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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세부 과제 5-3) AI 도입으로 인한 직무전환 지원

- 향후 AI로 대체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무군을 

선제적으로 식별·분석하고, 해당 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직무전환 

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제공

※ 예를 들어 영상편집 및 VFX 자동화로 수요가 감소할 직군의 인력을 대상으로 

데이터 검수, AI 콘텐츠 감독 등의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훈련 

프로그램 신설을 유도하고 관련 예산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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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 AI 대전환기, K-미디어 발전의 결정적 분기점

l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시청각미디어 산업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 과거 AI는 주로 예측 및 분석 영역에 활용되었으나,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직접 개입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 중

- 향후 AI 기술은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창의적 표현의 기존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등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함

l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시청각미디어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이자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음을 시사함

- 국내 미디어 기업이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내재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창의성의 외연을 확장할 경우, 

K-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 높은 단계로 도약 가능

- 반면, 이와 같은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어 문화적·경제적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

- 향후 수년간의 전략적 선택과 대응이 미래 K-미디어·콘텐츠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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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 현 시점에서의 해외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에만 얽매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됨

◆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기술 주권 확보와 AX 기반의 

시청각미디어 산업 생태계 설계

l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AI 기술 주권’ 확보는 단순한 기술 국산화의 

문제가 아니라, K-미디어의 미래 생존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등을 

위한 필수 전략임

- 이는 향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창작 엔진으로 

진화할 경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기술 종속이 곧 창의성의 종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 다만, ‘AI 기술 주권’ 확보가 관련 기술 일체의 즉각적인 독자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전략적 우선 순위를 정하고 R&D 역량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

※ 이를 위해서 시청각미디어 AI 기술의 범용성, 국내 산업 파급효과, 기술 개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R&D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 선행 필요

l 현시점에서는 단기간에 관련 기술 일체에 대한 독자 개발을 

시도하기보다는 이원화된 R&D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시청각미디어 부문의 ‘버티컬 AI’ 기술 중에서 개발 난이도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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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해 국가 R&D 역량을 집중하여 독자 

개발을 즉각 추진하되

- 영상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규모가 

큰 기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연관 R&D 역량을 축적한 이후 중장기적으로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이중 전략 채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임

※ 다만, 고난도·고비용 AI 기술이 향후 K-미디어의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며, 막대한 초기 개발 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독자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도 동시 개발 추진 고려 가능

l 또한, 영상 저작물에 대한 효율적인 AI 학습과 인간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제도적 

체계도 확립되어야 함

-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의 

효율적인 구축과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고

- 인간 창작자에게는 이들의 기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l AI 기술 도입 비용과 인프라 격차 등이 대기업과 중소 미디어 기업 

간의 ‘디지털 격차’ 및 ‘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도 중요함

- 이를 위해서 중소 미디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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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음

l 아울러, AI 기술을 시청각미디어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을 겸비한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기존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이 AI 기술을 새로운 창작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하고

- 영상 콘텐츠의 기획 단계부터 제작 및 유통 단계까지 전공정에 걸쳐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네이티브’ 창작자 등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 필요

l 마지막으로 AI 생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는 산업 

성장과 건강한 생태계 구축의 필수 전제임에 따라 관련 기술의 잠재적 

부작용을 해소할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딥페이크 기술 악용이나 AI 생성 영상 콘텐츠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유포 등은 시청각미디어 산업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 가능

- 이와 같은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K-미디어가 기술 발전을 선도하면서도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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